
 

 

[보도자료] 바이브컴퍼니, 2023년도 유해 화학물질 판독 시스템 구축 사업 성공적 

마무리 

 

<사진 = 유해 화학물질 판독 시스템 화면> 

바이브컴퍼니(대표 김성언, 이하 바이브)가 실제 화학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AI 기

반 유해 화학물질 판독 시스템 2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국내 유해 화학물질 재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바이브의 AI 기술과 소방청의 소방 분야 데이터를 결합해 화학물질로 인

한 화재나 폭발 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을 판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  

지난 2022년 1차년도 사업에 이어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우경정보기술과 함께 바이브 컨소시엄

으로 진행한 올해 2차년도 사업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성능평가 결과 17개 유해화학물질

에 대해 Top1 60.1%, Top3 72.9%의 높은 판독률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바이브 컨소시

엄은 2차년도 주요 사업으로 17종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53만 건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AI 학습

을 완료했으며, 이와 관련한 6개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AI 기반 유해 화학물질 판독 시스템은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된 AI 기반 유해 화학물질 판독 시스템은 오는 2024년 소방 상황실 내에 실제로 

적용해 현장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실증을 통해 해당 시스템을 현장에 확산 적용하면, 향후 화



 

학물질에 의한 재난사고 발생을 예측하고 화학 사고 발생 시 시각화된 확산 예측 모델을 통해 화난 재

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바이브 김성언 대표는 “오는 2024년에는 23종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70만 건의 학습 데이터 구축을 

완료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해보는 현장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바이브는 향후에도 이 같이 AI 기

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스템 및 기술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